"강호의 절대강자 - 亞主魔(아주마)"

江湖(강호)에 부는 바람이 옷깃을 스치니, 

오늘도 파주거평방에 들러서 밀담을 나눈 후, 평소처럼 자유대로로 접어들었다. 

나의 來間子(래간자) 嚥飛十機爐(연비십기로)의 경공을 앞세워 강호를 비상하듯 날으는데.. 갑자기 등뒤에서 서늘한 剛氣(강기)가 느껴진다.. 

<초강고수다.> 

이건.. 고수끼리는 느낌만으로 아는 법. 초절정고수... 누굴까. 

슬쩍 白彌羅(백미라)를 통해 영안으로 뒤를 보니. 

허걱~ 

나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다. 亞主魔(아주마).. 이미 십수일전 강호에서 홀연히 종적을 감췄다고 알려진 亞主魔(아주마)였다. 

機亞房(기아방)의 架尼拔(가니발)을 모는.. 

엽기적인 일이었다. 亞主魔(아주마)의 내공이 나의 등줄기에 한기를 서늘하게 느껴졌다. 

魔音大路走行(마음대로주행).. 그동안 강호상에서 이 무공을 시전할 수 있었던 고수는 단 셋뿐. 

託時運戰手(탁시운전수), 視腦報手(시뇌보수) 그리고... 亞主魔(아주마)... 

그러나 아주마가 강호에서 자취를 감추기 직전에 탁시운전수와 시뇌보수는 燔隊棄(번대기) 옆에서 누가 주름잡는 상대인가 하는 주제를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근처를 지나던 아주마의 손에 걸려 황천으로 갔으니... 

강호는 이제 다시 아주마의 천하인 것이다. 

아주마는 次線武矢走行(차선무시주행)이라는 고난도의 경공법으로 나를 앞지르고.. 

나는 아주마의 뒷모습을 보며 굴욕감과 패배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의 등에는 자신이 초절정고수임을 알리는 명판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超初保雲戰手(초초보운전수)... 

마음대로주행비법 뿐만이 아니라 각종 武矢大法(무시대법)을 극성으로 익혀야만 비로서 얻을 수 있는 別呼(별호)인 초초보운전수.. 

이미 그녀는 화경의 경지에 오른 고수란 말인가…. 하지만 갑자기 호승심이 발동한 나는 기를 쓰고 아주마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마는 곧 강력한 내공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던 나를 가소롭다는 듯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또 다시 위협하기 시작했다. 

佛法左回戰(불법좌회전)! 

아주마는 상대방에게 초식을 펼칠 때 정파의 인사들이 흔히 준수하는 강호의 법칙인 感博理(감박이) 경고를 내보이지도 않으면서 도저히 인간의 속도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속도로 왼쪽으로 身形(신형)을 틀어 내 앞을 가로막으며 쇄도해 들어오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아주마의 막강한 무형의 진기가 허공을 격하며 폐부 깊숙한 곳까지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강호에 현존하는 고수 중에 感博理(감박이)를 내보내지 않고 佛法左回戰(불법좌회전)비법을 사용할 수 있는 부류는 몇 안된다. 

少林寺(소림사)의 일부 俗家(속가)제자들이 사용하다가 너무도 위험하고 비겁한 초식으로서 정파의 무림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소림사에서 사용금지령을 내린 겁나게 치졸무쌍한 무공…
그후 우연한 기회에 무공비급을 손에 넣은 擔包鬪樂 (담포투락)라고 불리우는 흑도의 무법자집단에 의해 간간히 시전되어 오고는 있으나, 그들 역시 交通巡擦大人(교통순찰대인)의 감시망에 걸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 하므로 백주대로에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절정무예.. 

순식간에 상대방의 앞을 가로막아 상대방의 氣(기)를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공포의 秘技(비기).. 

그래서 강호에서는 이 무예를 사용하는 자를 만나면 무조건 토껴라는 境句(경구)도 있는바, 

나는 10성의 내력을 끌어올려 不來理九(부래이구)를 이용한 非常身法(비상신법)으로 가까스로 몸을 피하긴 했으나, 이미 한갑자 이상의 氣(기)를 아주마에게 빼앗긴 후... 

가히 예측불허의 엽기적인 공격이었다. 그 동안 어디에 은거하여 수련을 쌓았길래 이토록 功力(공력)이 상승하였단 말인가…
순간적인 상념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아주마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다. 아~ 전설로만 전해지던 切傳武功(절전무공)이 눈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그때... 

葛之子走行(갈지자주행)... 

陰周雲行(음주운행)을 極成(극성)까지 익힌 대가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너무도 무서운 무공이라 창시자인 葛之子(갈지자)조차도 그 비법을 수하들에게 차마 전수하지 않았다던 이미 강호상에서 절전 된 지 오래된 전설의 주행비법이 아니던가... 

그 무서운 주행법을 아주마는 실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펼쳐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葛之子走行(갈지자주행)은 此宣武矢(차선무시), 施努武矢(시노무시), 境高武矢(경고무시)의 단 세가지 초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한가지 초식마다 기기묘묘하고 千變萬化(천변만화) 한 변화를 일으키며 상대방의 시야를 극도로 헷갈리게 하고 어안이 벙벙하게 만듦으로써 눈을 벌겋게 뜨고서도 당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절대강극의 무공이었다. 이 때문에 강호상에서 가장 강력한 江湖大路守護集團(강호대로수호집단)인 交通巡擦大人會(교통순찰대인회)의 수많은 고수들이 이 絶秒(절초)에 변변히 대응한번 못해보고 속수무책으로 강호상에서 유명을 달리했고 이제는 보기만해도 몸을 덜덜 떤다는.. 바로 그 無視無視한 무공이었다. 
아주마는 곧 現多理房(현다이방)에서 만들어낸 水打落手(수타락수)를 앞질러 나갔다. 

마치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처럼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는 水打落手(수타락수)... 
그러나 水打落手(수타락수)도 아주마의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곧 水打落手(수타락수)는 패배를 인정하고 단말마의 비명을 토하면서 뒤로 멀어져 갔다. 
바로 그때... 

水打落手(수타락수) 운전사의 피 끓은 목소리가 架尼拔(가니발)의 굉음을 뚫고 아스라이 들려왔다. 

可尼不恩年(가니부은연).... 

眉痴忍年(미치인연)과 더불어 강호대로의 절대강자에게만 붙여주는 별호인 '가니부은연'.. 

아주마의 무공은 이 별호를 듣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水打落手(수타락수)는 機亞房(기아방)의 架尼拔(가니발)과 강력한 경쟁상대가 아닌가. 

주체할 수 없는 힘을 바탕으로 호쾌한 주행법을 자랑하는 무기가 水打落手(수타락수)라면 운행자의 편리성과 절대세기를 구현해 낸 무기가 架尼拔(가니발).. 

이 두 고수의 대결은 架尼拔(가니발)이라는 極恐武機(극공무기)를 보유한 아주마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났다.. 
아주마를 뒤쫓던 나는 곧 래간자의 특장기인 武所陰走行法(무소음주행법)을 펼쳤다... 

마주오던 그 유명한 서역의 吳入將吏(오입장이) 骨隣敦(골린돈)이 타던, 이름만 들어도 산천초목이 운다는 隣建件道亂達(린건건도란달)이 마빡에 달린 횃불을 번쩍여 交通巡擦大人(교통순찰대인)이 매복하고 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걸리면 끝이다..가진 돈이든. 무기든.. 무엇이든 다 주어도 그들의 魔手(마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恐武元(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포의 무예를 지닌 자들.. 

範治金通勅書(범치금통칙서)라는 禦印(어인)이 찍힌 

도록을 가지고, 六劫血包(육겁혈포)를 몸에 지닌 채 彈支神功(탄지신공)을 구사하며 강호 주행자들의 자유로운 행보를 감시하고 제약하는 자들... 

아주마는 이미 많은 고수들을 제치고...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있었으나, 交通巡擦大人(교통순찰대인)들은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곧 巡擦陳法(순찰진법)을 펼쳐 강호대로를 가로막으며 아주마의 행보를 교묘히 저지하고... 아주마의 강력한 공격인 禹機技(우기기)를 막아내며 彈支神通(탄지신통)의 신묘한 指法(지법)으로 範治金通勅書(범치금통칙서)를 날려 아주마의 마지막 혈도를 끊으려 하고 있었다. 

이미 可尼部雲年(가니부운연)이라는 영광의 별호를 얻은 아주마였으나, 너무 오랜만에 강호에 나온 탓으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동안 아주마의 출현에 대비하여 아주마의 초식과 무공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방어책을 은밀히 준비해 왔던 交通巡擦大人會(교통순찰대인회)의 실력을 너무 깔보았던 것일까…
불의의 일격에 무거운 내상을 입은 아주마는 위기탈출을 위해 최후의 秘轉絶技(비전절기)인 合意神功(합의신공: 일명 쇼부신공)을 펼쳐보이려 했으나 미쳐 초식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를 사전에 예상했다는 듯 交通巡擦大人(교통순찰대인)이 펼친 회심의 口痴辦痴吐舌大法(구치판치토설대법)에 의해 무력화되고 말았다.

口痴辦痴吐舌大法(구치판치토설대법)은 아주마 수준의 고수를 상대하기 위해 交通巡擦大人會(교통순찰대인회)의 회주가 직접 창안해 낸 고난도 무공으로서 일단 시전되면 口腔(구강)을 통해 내공을 동반한 강력한 침의 파편과 구질구질한 악취로 상대방을 혼미하게 만들어  상대가 出手(출수)하기도 전에 공격을 사전에 제압하는 끈적끈적한 신공이나, 단, 적이 一丈(일장) 이내의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을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격 수단인 것이다.

결국 아주마는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는 강호대로에서 까불지않겠다는 무림인으로서는 죽음보다 치욕적인 약조를 목숨과 교환한 뒤 후 쓸쓸히 안개속으로 사라지고, 아주마가 사라진 자리에는 찢어진 範治金通勅書(범치금통칙서)만이 쓸쓸히 흩날리고 있었다. 
고수들의 혈전을 멀리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나는 ‘강호는 넓고 고수는 지천이다’ 라는 내용을 노래한 小好江湖(소호강호)를 부르며, 천천히 武所陰走行法(무소음주행법)을 펼쳤다... 

한마리 외로운 백구가 훨훨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다 

